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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전문 ]

***

뒷걸음 치는 KT, 현장을 모르는 CEO! 이제 주주들이 나서야 합니다!

창사 이래 첫 무배당 주총! 정말 화가 납니다. 그러나 정작 심각한 것은 무배당이 아니라

회사가 총체적으로 뒷걸음친다는 사실입니다. 매출, 순익, 자산 모든 게 줄고 있는데도

경영진은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한 채 그저 반복적으로 구조조정만 남발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헤쳐 나가기 위해 일선 현장의 직원들의 사기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지만,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데다가 구조조정 중독증에 걸린 CEO를 믿고

혼신의 노력을 하는 직원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KT의 문제는 당장의 무배당이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 전망의 부재라는 게 직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비극의 씨앗, 이석채가 망쳐 놓은 현장을 그대로 끌고 가는 황창규 회장!

KT가 결정적으로 기울어진 것은 MB 낙하산, 이석채 전임 회장 때 혁신이랍시고,

“탈통신”한다면서 영업 현장을 무너뜨린 데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이 시절 부동산 매각,

동케이블 매각 등 자산을 팔아 실적을 그럴듯하게 만드는 게 마치 경영혁신인 것처럼

칭송되었습니다. 이러한 본사의 분위기는 그대로 영업현장으로 전이되었습니다. 가혹한

구조조정이 거듭되는 상황에서 영업현장은 그야말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온갖 편법과

허수를 동원하여 실적 채우기에 급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팔리지도 않은

휴대폰을 개통 처리해서 허수로 실적만 채우는 관리자가 오히려 일 잘하는 관리자로

둔갑하는 게 KT 영업현장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KT인터넷 잘 쓰고 있는 고객에게

전화해서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라”면서 잔뜩 지원금 갖다 주는 게 고객 유치에 성공한

실적 좋은 직원으로 칭찬 받는 일들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현장 아무 것도 모르는 황의 법칙은 말짱 황!

이 위기상황에 구원투수로 등장한 게 황창규 회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현장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른 채 , 이석채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말았습니다. 여전히 영업 현장은

온갖 꼼수와 편법을 동원하는 관리자들의 판입니다. 구조조정 때 온갖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직원들을 많이 쫓아낸 자들이 더 승승장구합니다. 이러한 일선의 관리자들을

그대로 방치한 상태로 KT 아무런 비전이 있을 수 없습니다. KT 혁신의 출발은 바로

이러한 허수경영, 반인권적 노무관리에 익숙한 현장 관리 라인을 정리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하지만, 황창규 회장은 오히려 이들에게 의존해서 회사를 끌고 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리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KT업무지원단과 같이 일할 의지도, 능력도 있는

노동자들을 단지 명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사실상 업무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T 판 황의 법칙은 말짱 황이라는 게 직원들의 여론입니다. “혁신 전도사 이석채는

부동산을 팔아 실적 채우더니 황의 법칙 황창규는 계열사 팔아 실적 채운다”는 게

직원들의 한숨 어린 비아냥인 것입니다.

KT 비자금 조성, 인공위성 헐값매각 등 전면적 재수사를 요구합니다!

지금 검찰의 포스코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온갖 부실기업 인수, 비자금 조성 등

나오는 얘기가 하나같이 KT에서 벌어졌던 일들과 똑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KT에서

이런 나쁜 짓을 한 경영진들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석채 전임

회장은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나마 수천 억 원을 들여 쏘아

올린 인공위성을 달랑 5억 여 원에 헐값 매각한 사건에 대해서는 이석채 전 회장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비자금 조성의 책임자로 알려진 신 모 경영지원실장은

여전히 그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니 회사 사정이 나아질리

있겠습니까!

KT 기업 이미지 혁신 없이 한 발도 못 나갑니다!

KT에 대한 국민의 이미지는 대량명퇴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갖 직장 내 괴롭힘과

인권침해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일선에서 영업하는 우리 자신들이 직접

고객으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이미지 개선 없이 KT 한

발도 못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KT에서 더 이상의 구조조정은 회사를 완전히 말아

먹는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KT에 필요한 혁신은 직원들에 대한 무차별적

구조조정이 아니라 “KT를 망친 자가 KT를 떠나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회장이 바뀌고

이사회 멤버들이 바뀌어도 영업일선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한 KT의 미래는 없다는 게

사내주주들의 확신입니다.

주주들이 나섭시다!

이에 우리 KT사내 주주 일동은 주주님들에게 호소합니다. KT 비자금 조성, 인공위성

헐값매각 등의 강도 높은 재수사를 요구합시다. 그리고 그 책임자들을 명명백백 밝혀내

회사를 망친 이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합시다. 아울러 황창규 회장에게 이러한 고강도

혁신과 비윤리적 행위자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합시다. 이러한 우리 주주들의 노력이야

말로 초라한 경영실적이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우리 KT 사내

주주 일동은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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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결정적으로 기울어진 것은 MB 낙하산, 이석채 전임 회장 때 혁신이랍시고,

“탈통신”한다면서 영업 현장을 무너뜨린 데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이 시절 부동산 매각,

동케이블 매각 등 자산을 팔아 실적을 그럴듯하게 만드는 게 마치 경영혁신인 것처럼

칭송되었습니다. 이러한 본사의 분위기는 그대로 영업현장으로 전이되었습니다. 가혹한

구조조정이 거듭되는 상황에서 영업현장은 그야말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온갖 편법과

허수를 동원하여 실적 채우기에 급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팔리지도 않은

휴대폰을 개통 처리해서 허수로 실적만 채우는 관리자가 오히려 일 잘하는 관리자로

둔갑하는 게 KT 영업현장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KT인터넷 잘 쓰고 있는 고객에게

전화해서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라”면서 잔뜩 지원금 갖다 주는 게 고객 유치에 성공한

실적 좋은 직원으로 칭찬 받는 일들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현장 아무 것도 모르는 황의 법칙은 말짱 황!

이 위기상황에 구원투수로 등장한 게 황창규 회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현장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른 채 , 이석채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말았습니다. 여전히 영업 현장은

온갖 꼼수와 편법을 동원하는 관리자들의 판입니다. 구조조정 때 온갖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직원들을 많이 쫓아낸 자들이 더 승승장구합니다. 이러한 일선의 관리자들을

그대로 방치한 상태로 KT 아무런 비전이 있을 수 없습니다. KT 혁신의 출발은 바로

이러한 허수경영, 반인권적 노무관리에 익숙한 현장 관리 라인을 정리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하지만, 황창규 회장은 오히려 이들에게 의존해서 회사를 끌고 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리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KT업무지원단과 같이 일할 의지도, 능력도 있는

노동자들을 단지 명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사실상 업무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T 판 황의 법칙은 말짱 황이라는 게 직원들의 여론입니다. “혁신 전도사 이석채는

부동산을 팔아 실적 채우더니 황의 법칙 황창규는 계열사 팔아 실적 채운다”는 게

직원들의 한숨 어린 비아냥인 것입니다.

KT 비자금 조성, 인공위성 헐값매각 등 전면적 재수사를 요구합니다!

지금 검찰의 포스코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온갖 부실기업 인수, 비자금 조성 등

나오는 얘기가 하나같이 KT에서 벌어졌던 일들과 똑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KT에서

이런 나쁜 짓을 한 경영진들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석채 전임

회장은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나마 수천 억 원을 들여 쏘아

올린 인공위성을 달랑 5억 여 원에 헐값 매각한 사건에 대해서는 이석채 전 회장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비자금 조성의 책임자로 알려진 신 모 경영지원실장은

여전히 그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니 회사 사정이 나아질리

있겠습니까!

KT 기업 이미지 혁신 없이 한 발도 못 나갑니다!

KT에 대한 국민의 이미지는 대량명퇴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갖 직장 내 괴롭힘과

인권침해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일선에서 영업하는 우리 자신들이 직접

고객으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이미지 개선 없이 KT 한

발도 못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KT에서 더 이상의 구조조정은 회사를 완전히 말아

먹는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KT에 필요한 혁신은 직원들에 대한 무차별적

구조조정이 아니라 “KT를 망친 자가 KT를 떠나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회장이 바뀌고

이사회 멤버들이 바뀌어도 영업일선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한 KT의 미래는 없다는 게

사내주주들의 확신입니다.

주주들이 나섭시다!

이에 우리 KT사내 주주 일동은 주주님들에게 호소합니다. KT 비자금 조성, 인공위성

헐값매각 등의 강도 높은 재수사를 요구합시다. 그리고 그 책임자들을 명명백백 밝혀내

회사를 망친 이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합시다. 아울러 황창규 회장에게 이러한 고강도

혁신과 비윤리적 행위자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합시다. 이러한 우리 주주들의 노력이야

말로 초라한 경영실적이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우리 KT 사내

주주 일동은 확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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